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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도발 억제해야’

- 황교안 총리, ‘CP 탱고’ 방문하여 키리졸브 연습 참관 및 한·미 장병 격려

- 한미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기회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5일(화) 한․미 연합사 지휘소인 ‘CP 탱고’를
방문하여 키리졸브(Key Resolve) 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훈련중인
한․미 장병을 격려하였다.

ㅇ 오늘 CP 탱고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가
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먼저 황 총리는 한․미 연합훈련 상황을 보고 받은 후, 한반도의
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
ㅇ “한·미 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

있는 좋은 기회”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
ㅇ 이후 황 총리는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한·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,

“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

중요한 역할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황 총리는 취임 후 육 ․해 ․공군 각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

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ㅇ 작년에 해군 222 전진기지대․해병대 연평부대(‘15.7.10), 육군 1사단

(’15.9.26) 및 공군 제19전투비행단(’15.12.30)에 이어,

ㅇ 올해는 육군 3사단(’16.2.3), 해군 서애류성룡함(’16.2.26)을 방문하였고,

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행보를 지속 할 계획이다.


